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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 향기가 날로 완연해지는 10월, 하나금융그룹

은 가을의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행사

를 준비했다. 경기도 이천의 항산도예에서 진행한 

전통도자문화체험은 우리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

과 참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. 

이번 행사에는 VIP 고객 30여 명과 하나금융그룹 

김병호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함께 참석해 공

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 

항산(恒山) 임항택 명장은 이천에서 활동하는 도예

가로, 조선시대 전사 기법을 거의 독학에 가까운 

방식으로 연구하고 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. 구리 

성분이 든 안료로 그린 무늬에 투명유를 발라, 환원

염에 구워내면 오묘한 붉은 빛을 발산하는 전자 백

자가 만들어진다. 

고객들은 힘찬 기운의 소나무에서부터 하늘거리는 

붓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된 항산

도예의 도자기들을 감상했다. 이후 임 명장으로부

터 1시간 동안 우리나라 도자기에 대한 강의를 들

었다. 도자기의 특징과 감상법을 배우는 동안 고객

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며 큰 관심을 보

였다. 

이번 행사가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현재 우리나라

에 10여 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전통 가마에서 도자

기를 꺼내는 요출 장면을 함께 감상했다는 점이다. 

보통 24~36시간 정도 불에서 구운 도자기는 가마 

안에서 4~5일 정도 식힌 후 꺼내게 된다. 작은 접

시 하나도 서로 빛깔이 다르고, 저마다 우아한 자

태를 뽐내는 백자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

고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.      

하나금융그룹 김병호 부회장은 “보다 다채로운 문

화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, 더

욱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며 “고

객의 기쁨 하나를 위해 매진하는 하나금융그룹이 

되겠다”고 인사를 전했다.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

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고객의 삶이 더욱 풍성

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 

하나금융그룹은 

10월 20일 경기도 
이천에 위치한 

항산도예에서 

전통도자문화체험을 

진행했다. 우리 전통 

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

도자기의 아름다움을 

감상할 수 있는 의미 

있는 시간이었다. 

글 윤정아 기자 사진 전민규 기자

VIP 고객 초청 전통도자문화체험

항산(恒山) 임항택 명장‘전통이 담긴 도자기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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